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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27.(화) 08:00 배포 2026. 10. 27.(화) 08:00

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통합 추진으로 
국악·전통예술 진흥의 탄탄한 기반 마련

-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단계별 이행안 마련, 법률 개정 등 절차 진행 예정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는 지난 9월 3일(목)에 발표된 

‘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’에 따라 국악 및 전통예술 진흥의 탄탄한 

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(이하 전통재단)의 

통합을 추진한다. 

  그동안 국악방송은 방송을 통한 국악콘텐츠의 유통과 대중화, 전통재단은 

전통공연예술의 창·제작 활동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

기회 확대와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에 힘써왔다. 

  이에 문체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악 

및 전통예술의 진흥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 이번 통합으로 

국악방송의 미디어 활용 홍보·확산 역량과 전통재단의 창·제작 역량을 

연계해 상승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. 

  문체부는 국악방송 및 전통재단과 특별전담팀(TF)을 구성하고 긴밀히 

소통하여 단계별 이행안 마련, 법률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

추진할 계획이다. 아울러 통합 기관이 현장 수요에 발맞춰 국악 및 전통예술 

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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